
< 지구과학 1 >  남반구에서의 천체 관측 

5월 이투스 지1 18번문제에 남반구 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쉬웠습니다.
허나, 처음 보는 남반구에 멘붕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도움을 주고자 써보는 글입니다.

먼저 북반구, 남반구 모두 성립하는 핵꿀팁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북극성을 찍고,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별의 일주운동 방향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북극성을 찍고,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은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입니
다.
정말 실용적이니 꼭 외워두시길!

그럼 첫번째로 천체의 일주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 (별)

지구의 자전방향이 북극성 기준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사람 입장에선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이 시계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느끼죠?
그림 보시면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별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것을 아실수 있습니다.

이번엔 북반구와 남반구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관측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북반구에 사는 관측자를 3D 지구에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 관측자가 북쪽을 바라보고 관측했을 때와, 남쪽을 바라보고 관측했을 때의 그림을 볼게요.



<북쪽을 바라볼 때>

아까 말했던거 기억하시나요?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북극성을 찍고,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별의 일주운동 방향!

<남쪽을 바라볼 때>

많이본 그림이죠?

마찬가지로, 남반구의 사는 관측자의 경우에도 북쪽하늘을 관측했을 때와 남쪽하늘을 관측했
을 때 별의 일주운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쪽을 바라볼 때>

(그림 퀄 ㅎㅌㅊ ㅈㅅ;)

북반구에서 북쪽을 봤을때와 비슷하게 일주운동이 나타나지만, 차이점은 북극성의 유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지금같은 경우에는 별의 일주운동 경로를 찾아내실 때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냐면
지금 그림에 보이는 여러 원들의 공통된 중심을 남극성(?)이라고 이름붙여 본다면
남극성와 북극성은 정 반대에 있겠죠?? 
고로 남극성 반대편에 있는 북극성에 왼손 엄지를 꽂고 네손가락으로 감싸신다면, 시계방향으
로 일주운동 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북쪽을 바라볼 때>

 

별거없네영 케케
어색할 뿐입니다. 그저 많이 노출되셔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천구 그려보기 코너입니다!

같은 경도상에 위치한, 북위30도의 관측자와 남위 30도의 관측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짝짝짝짝)

이 그림을 ‘지구 그림’ 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럼 북위 30도에 사는 관측자 기준으로 천구를 그려보겠습니다.

별거없네요.
하지만 굳이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위에 있는 ‘지구 그림’으로부터 
이 북위 30도에 사는 관측자 기준의 천구를 유도해보라는 의미에서 넣어봤습니다.
‘지구 그림’을 돌리고 뒤집고 하셔서 관측자가 똑바로 서도록 만들어보세요 ㅎㅎ
직접 고개를 돌려보셔도 됩니다.



남위 30도에 사는 관측자 기준의 천구입니다.

이것도 ‘지구 그림’을 돌려서 생각해보실 수도 있지만,
북위 30도 관측자 기준 천구를 그냥 위아래 대칭시켜서 얻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북극성을 찍고,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별의 일주운동 방향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북극성을 찍고,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은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입니
다.
기억해두시면 편해욤 

그리고 또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것은, 적위라는 값에 대한 개념인데요
적위라는 값은 적도로부터 북극성쪽으로 가면 +의값, 남극쪽으로가면 -의 값을 가지게됩니다.
그렇다면, 남반구에 있는 주극성들의 적위값은 -겠죠?

또한, 하짓날의 경우 태양의 적위가 +23.5도가 되니깐 
북반구에서 맞이하는 동짓날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와
남반구에서 맞이하는 하짓날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가 비슷하다는 것 아시겠죠?

남반구에 대한 무서움을 없애시고 싶다면,

정말 많은 상황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려보세요!

춘분날 6시, 12시, 18시, 0시 남위 30도에서의 천구
하짓날, 추분날, 동짓날도 마찬가지...
남극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일주운동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

많이 그려보고, 많이 생각해보시는것만이 천체의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길!

세 번째로 설명해드릴 부분은 남반구에서의 일식/월식 이해하기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드려볼게요.



1) 3D화 시켜서 이해하기

<일식>

남반구에 사는 관측자 기준으로 보시면, 서쪽에서부터 달이 다가오고있죠?
따라서 태양의 서쪽부터 가려지겠습니다.
지구에서 관측한 그림으로는

요로코롬, 태양의 왼쪽에서부터 가려지겠습니다.

<월식>

월식입니다. 이번엔 까먹고 남반구에 서있는 사람의 방위를 그리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떠올려주세요 >_ㅇ

관측자 기준으로 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고있으니, 달의 동쪽부터 가려지겠네요.



헤헤

2) 행성의 운동이 나타난 2D그림으로 이해하기.

이거부터 봅시다!
북반구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은
남반구에서 볼 때, 시계방향으로 공전하겠다는 것 아시겠나요? ( 고개를 뒤집어 까서라도 )

그렇다면, 남반구에서 

내행성, 달은 시계방향로 시운동 할 것이고, 
외행성은 반시계방향으로 시운동 하겠다는걸 알 수 이숩니다.ㅎㅎ

<남반구 일식>

따라서 태양의 왼쪽부터 가려지겠네요.



<남반구 월식>

월식은 달의 오른쪽부터 가려질 것이구요!

별거없죠?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부분은 
달의 위상 또한 북반구에서 관측할 때와, 남반구에서 관측할 때 반대로 보인다는 점인데요,

북반구의 경우는 달보다 위에서 달을 관측하겠죠?

북반구 사람 기준 ‘왼쪽 눈’ 방향의 달이 밝으니 하현달이겠군. 생각해주실 수 있고
남반구 관측자가 관측한다면 ‘오른쪽 눈’ 방향의 달이 밝으니 상현달이 나타날 거라고 추론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